
서     론

붕장어 (Conger myriaster)는 뱀장어목 (Anguilliformes), 붕
장어과 (Congr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 연안의 사질 및 뻘질 바

닥에 서식하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동중국해 등에 서식하고 

있다. 주로 통발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많이 어획되며, 식용으로

도 이용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Kim et al., 
2011). 또한, 산란회유를 하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우리나라 남

해 연안에 서식하는 붕장어는 가을에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제

주 서남해 해역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04).

국내에서 선행된 붕장어의 섭식생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

해안에 서식하는 붕장어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Huh and 

Kwak, 1998; Jeong et al., 2002; Choi et al., 2008; Kim et al., 
2020).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여러 수괴들

이 혼합되어 수온전선을 형성하게 되며 계절에 따라 해양환경

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Seung, 1992; Choo, 2002). 어류는 서식환경에 따라 생태적 특

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식해역에 따른 식성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해에 서식하는 붕장어의 식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서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담수가 다량 유입되어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량이 높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Kim et al., 2005), 해역별 생물생태 차이를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붕장어의 

위내용물을 분석하여 1) 주먹이생물을 파악하고, 2) 크기군에 따

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서해에 

서식하는 붕장어의 섭식생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생태학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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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158 Conger myriaster were examined and the range of Preanal length (PaL) was 
8.2~40.1 cm and average Preanal length was 17.3 cm. Proportion of the empty stomach was 30.4% 
and individuals, which the prey items were found in stomach, were 110. The most important prey 
component in the diets of C. myriaster was Pisces that constituted 54.4% in %IRI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Engraulis japonicus was the most important prey component in Pisces. Macrura was 
the second largest prey component and Crangon hakodatei was the most important prey component 
in Macrura. The result of analysis in ontogenetic changes significantly exhibited among three size 
classes (<15.0 cm, 15.0~20.0 cm, ≥20.0 cm). The proportion of Macrura decreased as increasing 
body size, whereas the consumption of Pisces increased gradually. As body size of C. myriaster 
increased, the mean weight of prey per stomach (mW/ST) increased (one way-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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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붕장어 시료는 2021년 6월, 8월, 11월에 

우리나라 서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0호

와 21호의 저층트롤어구 (Bottom trawl net)를 이용하여 채집하

였다 (Fig. 1). 채집된 시료는 선상에서 항문장 (Preanal length)과 

습중량 (Wet weight)을 각각 0.1 cm와 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

고, 각 개체의 위를 해부하여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위내용물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해 가능한 종 수준까지 분류하

였으며, 소화가 진행되어 동정이 어려울 경우 과 수준으로 동정

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습중량을 

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

물에 대한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중량비 (%W)로 나타

내었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F = Ai /N × 100

%N = Ni /Ntotal × 100

%W = Wi /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붕장어의 개

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붕장어의 총 개체수, Ni
 (Wi)는 해

당 먹이생물의 개체수 (중량),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 개체수 

(중량)이다. 섭식된 먹이생물 상대중요도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

다.

IRI = (%N + %W) × %F

상대중요도지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도지수비 (%IRI)
로 나타내었다.

크기군 (size class)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개체의 먹이생물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먹이생물의 변화가 관찰

된 항문장의 크기를 확인한 후, 3개의 그룹 (<15.0 cm, n = 42; 
15.0~20.0 cm, n = 43; ≥20.0 cm, n = 25)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 

(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와 개체당 평균 먹

이생물 중량 (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을 구

하였고, 상기 분석 과정은 Microsoft Excel 20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항문장 크기군별 개체수 분포

총 158개체의 붕장어가 채집되었고, 항문장의 범위는 8.2~ 

40.1 cm (±17.3 cm)로 나타났다. 전체 크기군 중 10.0~15.0 

cm와 15.0~20.0 cm의 크기군에서 각각 55개체가 출현하여 전

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우점하였다. 이 외에 5.0~10.0 cm
의 크기군에서 5개체, 20.0~25.0 cm의 크기군에서 31개체, 
25.0~30.0 cm의 크기군에서 11개체, ≥30.0 cm의 크기군에서 1
개체가 출현하였다 (Fig. 2).

2. 위내용물 조성

채집된 붕장어의 위를 분석한 결과, 공복인 개체는 48개체로 

공복률은 30.4%로 나타났으며, 위내용물이 발견된 110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붕장어의 주먹이생

물은 40.9%의 출현빈도, 27.5%의 개체수비, 66.3%의 중량비를 

차지하여 54.4%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나타낸 어류 (Pisces)였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in the West Sea of Korea.

West sea

Korea

Fig. 2. Preanal length (PaL)-frequency distribution of Conger myri-
aster collected in the West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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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류 중 멸치 (Engraulis japonicus)가 가장 우점한 먹이생

물이었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새우류 (Macrura)
로 39.6%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하였으며, 새우류 중 마

루자주새우 (Crangon hakodatei)가 우점하였다. 그 외에 게류 

(Brachyura), 두족류 (Cephalopoda), 갯지렁이류 (Polychaeta) 등
도 섭식하였으나 각각 2.6% 이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하

여 그 양은 많지 않았다.

3. 크기군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

붕장어의 크기군에 따른 먹이생물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Fig. 3). <15.0 cm 크
기군에서는 60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공복인 개체는 18개체로 

30.0%의 공복률을 나타내었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48개체 중 

새우류가 63.1%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어류는 

Table 1. Composition of the prey organism of Conger myriaster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in the West Sea of Korea

Prey organism %F %N %W IRI %IRI

Amphipoda 5.5 7.2 0.1 40.1 0.6
Byblis sp. 3.6 6.3 0.1
Gammaridae 1.8 0.9 +

Brachyura 13.6 7.7 6.0 185.7 2.6
Cancer amphioetus 0.9 0.5 0.2
Cancer japonicus 1.8 0.9 1.2
Xanthidae 2.7 2.3 0.9
Unidentified Brachyura 8.2 4.1 3.6

Isopoda 1.8 0.9 0.1 1.9 +
Macrura 53.6 42.3 9.7 2,791.0 39.6

Alpheidae 1.8 0.9 0.7
Alpheus digitalis 1.8 0.9 0.2
Alpheus japonicus 0.9 0.5 0.2
Crangon hakodatei 18.2 12.2 4.6
Eualus spathulirostris 0.9 0.9 +
Leptochela sydniensis 8.2 6.3 0.4
Palaemon gravieri 2.7 1.4 1.5
Unidentified Macrura 27.3 19.4 2.1

Mysidacea 1.8 1.4 + 2.5 +
Stomatopoda 3.6 2.7 1.8 16.5 0.2
Cephalopoda 6.4 3.6 12.9 104.8 1.5

Euprymna morsei 1.8 0.9 0.7
Octopus minor 1.8 0.9 11.8
Unidentified Cephalopoda 2.7 1.8 0.4

Monogenea 1.8 1.8 + 3.3 +
Pisces 40.9 27.5 66.3 3,838.2 54.4

Conger myriaster 2.7 1.4 6.3
Dasyatidae 0.9 0.5 2.3
Engraulis japonicus 18.2 12.6 27.9
Liparis tanakae 3.6 1.8 12.8
Pholis fangi 0.9 0.5 2.5
Setipinna tenuifilis 0.9 0.5 3.1
Unidentified Pisces 20.0 10.4 11.4

Polychaeta 9.1 5.0 3.0 72.5 1.0
Aphrodita aculeata 2.7 1.4 1.2
Unidentified Polychaeta 6.4 3.6 1.8

Total 100.0 100.0 7,056.4 100.0

+ :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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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게류는 1% 미만이었다. 15.0~20.0 cm 크기군에서는 55
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공복인 개체는 12개체로 21.8%의 공복률

을 나타내었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43개체 중 새우류가 56.0%
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어류는 34.2%, 게류는 

1.5%를 차지하였다. ≥20.0 cm 크기에서는 43개체가 채집되었

으며, 공복인 개체는 18개체로 41.9%의 공복률을 나타내었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25개체 중 어류가 87.6%의 비율을 차지하

여 증가한 반면, 새우류는 4.4%로 감소하였고, 게류는 6.9%였

다. 따라서 붕장어는 <15.0 cm 미만의 크기에서는 새우류의 비

율이 가장 우점하였으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새우류의 섭식

률은 점차 감소하고 어류의 섭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 cm 크기 전후로 주먹이생물이 새우류에서 어류로 먹이전

환이 나타났다.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와 중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4),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One-way ANOVA, P>0.05), 중량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One-way ANOVA, P<0.05). <15.0 

cm 크기군에서는 약 1.07 g이었으며, 15.0~20.0 cm 크기군에서

는 약 2.01 g이었고, ≥20.0 cm 크기군에서는 약 6.58 g으로 점

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 붕장어의 위내용물 중 어류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류 중에서도 소형 어류인 멸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서식하

는 소형 어류이며, 해양생태계 내에서 동물플랑크톤과 상위포

식자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단계에 속해 있다 (Huh et 
al., 2009). 또한, 멸치 어장이 발달한 서해안은 붕장어가 멸치

를 섭식하기에 용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붕장어뿐만 아니

라 갈치 (Trichiurus japonicus),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등 서해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식성 어류의 주요 먹이생물로

써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ang et al., 2022; Seong 
et al., 2022). 남해안에 출현하는 붕장어의 식성을 연구한 다수

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멸치를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로 보고

하여 이번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Choi et al., 2008; Kim et 
al., 2020). 하지만 광양만 잘피밭에서 이루어진 Huh and Kwak 

(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날개망둑, 청보리멸 등이 우점하였는

데, 이는 잘피밭에 서식하는 붕장어가 서식지 주위에 우점하는 

소형 어류를 주요 먹이생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

으로 어류는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생태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서식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달라져 생물 군집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붕장어는 서식지 내에 우점하는 어

류를 주요 먹이생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섭식자로 판단된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새우류였으며, 새우류 중

에서도 마루자주새우가 가장 우점하였다. 마루자주새우는 인천, 
충남해역 등 서해안에 우점하여 출현하며, 연안의 사니질에 서

식하는 어류의 먹이생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Choi et al., 2002). 일반적으로 어류는 적은 노력량으로 

포획하기 용이하고, 주변에 풍부한 먹이생물을 선호하는 기회주

의적 포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uh et al., 2013) 마루자

주새우의 섭식률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성장함에 따라 먹이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uh et al., 2009), 이러한 양상은 이번 연구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붕장어의 성장에 따른 먹이전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3개의 크기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5.0 cm 크기군과 15.0~20.0 cm 크기군에서는 새우류의 섭식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 cm의 크기군에서는 새우류의 비

Fig. 4. Variation of mean number of prey per stomach (mN/ST) and 
mean weight of prey per stomach (mW/ST) of Conger myriaster 
among size class in the West Sea of Korea.

Fig. 3.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prey components 
by %IRI of Conger myriaster collected in the West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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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감소하고, 어류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먹이전환의 양상은 달고기 (Zeus faber),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등 어식성 어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Huh et al., 2006, 2009). 이는 어류가 성장함에 따라 소화기

관의 발달 및 먹이탐색 능력의 향상으로 더 큰 먹이생물을 섭식

할 수 있게 된 결과이며,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을 여러 차례 섭

식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큰 크기의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Baeck et al., 2012). 남해안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

서도 이번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Huh and Kwak 

(1998)의 연구에 따르면 20 cm 전후로 어류의 비율이 50% 이
상 차지하여 먹이전환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Kim et al. (2020)
의 결과에서는 이번 연구와 동일한 크기군임에도 불구하고 모

든 크기군에서 어류만을 섭식하여 먹이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해역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해에서 채집된 이

번 연구와 달리 Kim et al. (2020)의 연구는 내만의 바다숲이 조

성된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바다숲이 조성된 해역은 기초생산력

이 높기 때문에 산란장 및 섭이장으로써 가치가 높아 다양한 어

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Kang, 2018). 따라서 붕장어는 서식지 내

에 풍부하게 출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류를 주로 섭식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축적을 극대화하여 별도로 먹이전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붕장어는 새우류에서 어류로 먹이전환이 발생

함에 따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어류가 성장함에 따라 섭식하는 먹이생물의 변화 형태는 일

반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1) 유사한 먹이생물을 섭식하며 개

체수를 증가시켜 섭식하는 형태, 2)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에서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먹이전환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Baeck et al., 2010). 따라서 붕장어는 성장함에 따라 크기가 큰 

어류를 섭식함으로써 요구되어지는 에너지를 획득하고, 영양학

적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한국 서해에 출현하는 붕장어 (Conger myriaster)의 식성을 

알아보기 위해 총 158개체의 붕장어를 분석하였으며, 채집된 

붕장어의 항문장 (Preanal length)은 8.2~40.1 cm (±17.3 cm)
의 범위를 보였다. 공복률은 30.4%를 보였으며, 위내용물이 발

견된 붕장어는 110개체였다. 총 21개의 먹이생물이 출현하였

으며, 그중 4개는 과까지, 1개는 속까지, 16개는 종까지 분류되

었다. 붕장어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54.4%의 상대중요도

지수비 (%IRI)를 나타낸 어류 (Pisces)였다. 어류 중에서도 멸치 

(Engraulis japonicus)가 우점하였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

이생물은 새우류 (Macrura)로 39.6%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

지하였고, 새우류 중에서는 마루자주새우 (Crangon hakodatei)
가 가장 우점하였다. 붕장어의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변화를 분

석한 결과, 성장함에 따라 새우류의 섭식비율은 감소하였고 어

류의 섭식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성장함에 따

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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